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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해양투기 기정사실화는 또 하나의 외교참사!
국민 무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자격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기어코 일본의 해양투기 계획에 공범을 자처한 것입니다.

한일정상회담에서 “오염수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방류 의사

를 밝히는 기시다 총리에게 윤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 내용을 존중

한다”면서 사실상 방류에 동의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오염수 해양

투기 보류를 요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 기회를 대통령이 날렸습

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바다에 오염수를 버리지 말라 항의하는 게 먼저 

아닙니까. 국민 앞에 단 한마디 설명도 없이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

과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해달라’는 하나마나한 말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할 

말입니까.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해달라”는 윤 대통령의 요청에 

기시다 총리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담하고, 모욕적입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대한민국 국민이 왜 이 수모를 겪고, 불안에 떨어야 합니까.

또 하나의 외교참사입니다. 홍콩은 일본이 오염수 방류하면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확대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일본 총리를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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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85%가 반대하고, 55%의 국민이 IAEA 보고서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면서 국민의 목소리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정당한 우려를 괴담 취급하고 있습니다.

국민무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에 대한 책임을 

포기한 대통령에게 남은 건 국민의 분노뿐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

당이 끝까지 국민 편에 서서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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